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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tilize and practice the meaning and value of human beauty by explor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Chinese aesthetic ideology and beauty. Looking at the development process of aesthetic thought and beauty in ancient China, it went through the development process of Various schools and debates before the Qin dynasty, Confucianism after the Han dynasty, Wei-Jin's esoteric study, Song-Ming period's principle study, and the Eastern occupation of Western scholarship. After the Han dynasty revered only Confucianism, the aesthetics and aesthetics of Confucianism remained important in Chinese feudal society for a long time. The culture of the Han and Tang dynasties was the culmination of the development of ancient Chinese culture, furthermore, it had an open character. From the end of the Tang Dynasty to the middle of the Ming Dynasty, the aesthetic ideology formed the merging trend of the three families of Confucianism, Taoism, and Zen Buddhism and science, and the modern trend is that of the Eastern occupation of Western scholarship. The results of exploring the development process in these five stages emphasized beauty and goodness, emotion and reason, cognition and perception, and the unification of humans and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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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미는 인류 이전부터 존재했던 특별한 자연 규율이나 자연 속성이 아니다. 자연의 속성이나 규율은 오로지 인류의 사회 실천을 통해서 인류에 의해서 인식되고 통제·이용되며, 인간 자유의 긍정과 대상으로 될 때 비로소 미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미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세계를 개조하는 인류의 실천 활동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질 및 그 대상화의 발전을 결정하고 나아가서 객관 세계의 미와 인간의 객관 세계에 대한 심미 의식의 발전을 결정한다. 미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미는 인류사회가 실천을 통해 도달한 진과 선이고, 합규율성, 합목적성의 통일이며, 인류가 실천한 역사 성과의 자유로운 형식이다.

      미학(美學)사상은 인류의 문화 지식이 상당히 축적된 단계에서 출현했으며, 독립된 학문 분야로서의 미학은 근대에 형성되었다. 그러나 미육 혹은 미술 활동은 원시인류의 생활과 교육 속에서 이미 이루어져 미학사상이 출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마르크스의 철학에 의하면 미는 실천이 미의 근원이며, 미는 실천 능동성을 지니고 있는 인류가 객관 세계를 개조한 산물이라고 본다(Byeun, 2000). 인간의 객관 세계에 심미 의식은, 인류가 세계를 개조해 나가는 오랜 역사 중에서 인간 본질의 대상화와 자연의 인간화에 따라 생성되고 발전된 것이다. 미가 인류 생활의 자연을 떠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미가 결코 사회적 인간과 무관한 자연의 산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역사 시대의 미학 이론을 연구하려면 반드시 그 역사 시대의 심미 의식을 이해해야 하고 또 근원적으로 그 역사 시대의 사회 실천의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회 실천은 그 역사 시대의 심미 의식과 미학 이론을 인식하는 최종적 근거가 된다. 그중에서도 최후의 결정적 작용을 하는 것은 물질 생산의 실천이다. 미는 자연의 인간화를 이룸에 있어 그 시대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떠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바로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대상화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국 미학사상과 미육의 발전과정 탐색을 통하여 미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반추해보고 이의 활용 대상을 찾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 문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떤 것이며, 인간의 본질과 그 대상화의 관계를 발전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시대별로 나누어 고찰해 보는 것이다.

    

    

  
    
      Ⅱ. 미학사상과 미육의 발전 과정
      
        1. 미육사상과 미육의 출현 배경
        심미교육과 원시 예술의 형태는 원시인의 생산노동과 사회생활, 의식, 원시 종교 교육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 활동과 도구,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원시 예술의 다양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이 집단 노동을 하면서 냈던 ‘영차’, ‘어영차’와 같은 고함소리는 바로 원시 음악과 시가의 최초 형식이자 소재였다. “모든 짐승이 춤을 춘다”는(Lee, 2007) 것은 사람들이 짐승의 동작을 모방하고 수렵 후, 승리의 기쁨을 나타낸 것이면서, 또한 ‘단체’생활의 상징이기도 하다. 신화는 원시인류 생활을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시인류의 사유와 상상력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원시사회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다. 중국의 “반고가 천지를 개벽하다”, “여와가 하늘을 떠받치다”, “정위가 바다를 메우다”, “항아가 달로 달아나다”, “형천(刑天)이 방패와 도끼를 들고 춤을 추다” 등의 신화는 원시인이 자연과 생활 속에서의 영웅적 업적을 생동적으로 반영하여 그들의 각종 원망과 이상을 드러내고 있다(Lee, 2007). 이러한 노동과 생활 실천 가운데 원시적인 예술과 미육이 생겼다고 판단된다.

        중국 고대의 미육과 예술 활동에 관한 기록은 순(舜)이 전악(典樂)에게 명하여 주자(胄子)에게 음악 교육을 하게 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기(蘷)야, 너를 전악에 임명한다. 주자를 가르치되, 곧으면서도 거만함이 없는 성격이 되게 하라”고 한 것이다(Lee, 2007). 여기서 ‘전악’이라는 것은 주자를 가르치는 직책이다. 바로 이것은 음악을 이해하고 음악을 교육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후계자를 교육한 것이다. 후계자로 하여금 솔직하면서 온화하고 관대하면서 엄숙하며 강직하면서도 법도에 어긋나는 점이 없고, 간단하게 하면서 경솔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동시에 “시란 마음에 있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노래란 말을 길게 뽑아 읊조리는 것을 말하며, 소리란 길게 뽑아 억양을 붙이는 것이고, 음률이란 소리가 조화를 이룬 상태인 것이다. 팔음이 조화를 이루어 서로의 음계를 빼앗지 않게 하면 신과 사람도 이로써 조화를 이룬다” 등을 설명하였다(Lee, 2007). 이로부터 당시에 음률과 소리, 소리와 읊조리는 것, 읊조리는 것과 노래, 노래와 시, 시와 뜻 등의 관계에 대해 초보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뜻이 시가 되고, 시가 노래가 되며, 노래는 읊조리게 되고 읊조리는 것은 음률이 되는 순서 관계를 비교적 과학적으로 설명하였다. 당시 음악 교육의 작용 및 그 음률에 대해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팔음이 조화를 이루어 서로의 음계를 빼앗지 않게 되어, 신과 사람도 조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미학과 미육 사상이 있는 것이며, 이것이 최초로 악교와 관련된 설명이기도 하다. 『여씨춘추』의 ｢적음(適音｣편에 “옛날 갈천씨가 음악을 연주할 때 세 사람은 소꼬리를 잡고 발을 구르면서 팔절을 노래하였다. 여덟 곡은 각각 ｢재민(載民)｣, ｢현조(玄鳥｣, ｢수초목(遂草木)｣, ｢축오곡(畜五穀)｣, ｢경천상(敬天常)｣, ｢건제공(建帝功)｣, ｢의지덕(依地德)｣, ｢건제공(建帝功)｣, ｢충금수지극(總禽獸之極)｣ 등이다”고 하여 이를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Sim, 2018). 이것은 노래, 춤, 음악이 서로 결합된 초기 문예활동을 기록한 것이다. 노래의 내용은 대체로 민족의 토템, 천신, 지지(地祗) 및 농사에 관한 것 등이다.

        중국 고대 ‘육예(六藝)’의 가르침은 예, 악, 사(射), 어(御), 서, 수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시(詩)』, 『서(書)』, 『예(藝)』, 『악(樂)』, 『역(易)』, 『춘추(春秋)』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모두 적지 않은 미육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Liu et al., 2017). 앞서 언급한 육예 가운데 미육에 속하는 ‘악(樂)’을 제외하고 예, 사, 어, 서, 수에도 많은 내용이 미육과 관련되어 있다. 뒤에 언급한 ‘육+예’ 가운데 『회남자(淮南子)』의 ｢태족훈(泰族訓)｣편에서 “육예는 상이란 부류를 대표하지만 그것들의 내용과 작용은 본질상 일치한다(Kim, 2019). 온화함, 은혜로움, 유순함, 선량함은 『시경』의 품격이다(Choi, 2014). 순박함, 관대함, 성실함, 너그러움은 『서경』이 가르치는 것이다(Lim, 2017). 분명함, 명석함, 정연함, 통달함은 『역』의 요지이다(Lim, 2017). 공손함, 겸약함, 겸손함, 양보함은 『예기』의 행위 준칙이다(Park, 2005). 너그럽고, 온화함, 간단하면서 쉬움은 『악』의 교화이다(Ju, 2005). 시대적 병폐를 풍자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밝히는 것은 『춘추』의 아름다운 뜻이다”고 했다(An, 2010). 이상에서 설명한 육예의 내용은 대부분 도덕교육, 심미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미육은 중국 고대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악에서 이룬다”는 말은 공자가 행한 교육의 이상 경지이다. 『순자』의 ｢악론｣, 『예기』의 ｢악기｣는 공자의 이러한 사상을 나타낸 것이다(Lee, 2019).

        고대 중국의 미학 사상과 미육의 발전과정을 보면, 전체 교육 철학 사상의 발전과정과 비슷하다. 이것은 선진시기의 백가쟁명과 한대 이후의 유가독존, 위진의 현학화와 송명시기의 이학화 및 근대의 서학동점의 발전과정을 거쳤다(Lǐzéhǔ et al., 1993). 한대에 “백가를 몰아내고 유가만을 숭상하자”고 주장한 이후, 유가의 미학과 미육 사상은 오랜 기간 중국 봉건사회 속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Leem, 1989). 한·당의 문화는 중국 고대 문화발전의 절정기였고, 게다가 개방적 특징을 지녔다. “서한의 문장가에는 두 사마씨가 있다”고 했는데(Lǐzéhǔ et al., 1993), 이 가운데 사마천(司馬遷), B.C.145~B.C.86)의 『사기』는 이후 이십삼사(『사기』재외)를 이루는 선례가 되었다(Lǐzéhǔ et al., 1993). 『사기』의 문화적 가치는 노신(魯迅, 1881~1936)의 말처럼 사기의 절창이고, 소리 없는 초사이다(Choi, 2013). 한대 『악부(樂府)』는 후대 시가의 선구가 되었다. 당대는 시, 문, 서, 화가 전면적으로 더욱 번창하는 문화발전의 절정기였다(Lǐzéhǔ et al., 1993). 한유(韓愈, 768~824), 유종원(柳宗元, 773~819)이 고문운동을 이끌었는데, 이것은 ‘문(文)이 팔대의 쇠락을 일으켜 세우는’ 작용을 하였다(Kim, 2005). 당대의 시, 붓글씨, 회화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앞선 현인들을 능가했으며 후대에 이러한 것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당대 문화를 고대 중국 심지어 세계 문화발전의 정상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철학 사상과 교육철학 사상에서 특징은 여전히 선진의 백가쟁명, 위진 시기의 현학, 남북조·수당, 당말에서 명 중엽까지의 유·도·선 3가의 합류 추세와 이학, 근대의 서학동점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누어 그 발전과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춘추전국시대
        이 시기의 ‘백가쟁명’은 중국 고대의 미학과 미육 사상의 토대가 되었다. 그 가운데 유가・도가・묵가의 영향이 비교적 컸다. 유가의 미학과 미육 사상은 입세적이다. ‘인’을 사상 기초로 하여, ‘시’와 ‘악’을 교육 내용과 수단으로 삼아 심미와 예술의 사회적 작용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도가는 자연주의로써 미학의 사상적 기초로 삼았다. 개인 초탈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회 공리를 바꿔 개성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후대의 유가와 도가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유가와 도가는 심미사상의 정화를 흡수하고, 각자에게 부족한 면을 보충하여 중국 고대 미학 사상과 미육의 기본 특징을 형성하였다. 묵가는 소생산자 ‘농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표하고, 당시 통치 계급의 방탕한 생활을 반대하면서, ‘절용(節用)’, ‘절장(節葬)’, ‘비악(非樂)’, ‘비공(非攻)’을 제창했으며, 농후한 공리주의 심미관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Yun, 2003). 그러나 미학과 미육 사상에서 ‘바탕이 먼저이고 문체가 후임(先質而後文)’을 제창하고, 심지어 질(質)을 중시하고 문(文)을 경시하였다. 마치 순자가 이러한 것을 비판하여 “질에 가리워 문을 알지 못한다”고(『荀子』 ｢解蔽｣) 한 것 같이 편협된 공리주의 사상적 경향을 표출하고 있다(Jo, 1988).

        『시경』과 『초사』는 당시 문학 방면에 있어서 대표적인 작품이다. 전자의 것이 시가 창작의 현실주의 전통을 표현했다면, 후자는 낭만주의 전통을 나타내고 있다. 음악 방면에서 춘추전국시기는 고대음악과 당대 음악에 모두 중요한 시기이다. 유가가 적극적으로 칭찬한 ‘소(韶)’, ‘무(武)’가 있었고, 유가가 심하게 비판하고 폄하한 ‘정성(鄭聲)’과 ‘요야지악(姚冶之樂)’이 있었다. 출토된 초나라의 편종(編鐘)은 당시 형초(荊楚) 문화의 발전 정도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Kim, 2012).

        현실주의와 낭만주의 그리고 공리주의 미학 사상의 영향 아래에서 당시 심미사상의 거센 흐름과 선과 악, 문과 질, 아(雅)와 속(俗), 도와 예, 허와 실, 중화와 비중화 등의 미학 범주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어 중국 고대 미학과 미육 사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3. 위진 남북조 시대
        이 시기는 현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미학 사상에 커다란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 일종의 새로운 미학과 미육관을 이용하여 과거의 선을 중시하고 미를 경시하던 유학의 전통을 수정해서, 미육의 사회 작용을 중시하던 것에서 개성의 해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Hur, 2011). 또한 이 시기는 진정한 이성의 사변적 철학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문예이론의 틀이 마련되었으며, 처음으로 미학 이론의 상대적 독립성과 가치를 인정받았다. 심미사상은 이미 문학예술 영역의 각 부분에 확대되었고, 일부 미학사상을 구비한 문예이론으로 세상에 알려졌다(Oh, 2001). 예를 들어 조비(曹丕, 187~226)의 『전론(典論)・논문(論文)』, 종영(鍾嶸, 미상~518)의 『시품(詩品)』, 육기(陸機, 261~303)의 『문부(文賦)』, 유협(劉勰, 약466~538)의 『문심조룡(文心彫龍)』, 고개지(顧愷之, 345추정~406)의 『화론(畵論)』, 위부인(衛夫人)의 『필진도(筆陳圖)』 등 이들 모두 이 시기를 전후하여 탄생한 것으로 문예이론에 있어 중요한 논저이다(Oh, 2001). 이러한 작품으로 중국 고대에 있어 체계적인 문예이론의 공적을 세우기 시작한 것들이다. 왕희지(王羲之, 303~361)의 붓글씨, 고개지의 그림,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시는 당시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다(Sim, 2003).

        그 외 불교의 영향 때문에 각 민족의 융합, 음악과 건축, 조소 등의 방면에서도 새로운 발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돈황의 벽화, 용문의 석굴 등이 모두 불교의 영향을 받은 뛰어난 작품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친 귀중한 보물이다(Jung, 2013). 이것은 모두 당대 예술의 발전에 기여했고, 중국 문화 예술 발전의 최고봉에 오르는데 견실한 기초와 토대를 마련하였다.

      

      
        4. 남북조·수당시대
        불교는 중국에서 새롭게 발전을 하고 점점 중국화 되었다. 그래서 도가를 유가에 적용하는 것에서부터 불가를 유가에 적용하여 송명이학이 탄생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송명이학은 객체화되고 윤리도덕 성격을 갖춘 ‘리’를 지고무상한 지위까지 끌어올렸다. 이것은 윤리 도덕적 경지와 심미적 경지를 관련시켜 심미적 요구를 윤리·도덕적 요구에 맞추었다(Lee, 1995). 이러한 사상에서 비록 미와 선은 통일을 이루었지만, 오히려 미학과 미육 사상의 독립된 발전을 저해하기도 하였다.

        미학 사상의 영향 아래에서 철리(哲理)를 구비한 시문도 나오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범중엄(范仲淹, 989~1052)의 『악양루기』에서 “천하 사람이 근심하기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 사람이 즐긴 후에 즐긴다”고 한 것은 맹자(B.C. 372~B.C. 298)가 말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 하고 근심하라”는 사상을 확대한 것이다(Lee, 2019). 주희가 쓴 『춘일(春日)』, 『관서유감(觀書有感)』은 시편을 읽고 난 뒤, 마음이 확 트이고 눈이 환해지며, 사리에 정통한 심정을 쓴 것이다(Lee, 2014). 이처럼 철리가 풍부한 시문은 한 시대의 특색 있는 문풍(文風)이 되어 사람들에게 고군분투하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 일부 사대부들이 선종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선론시(禪論詩)로 선종의 철리를 이용하여 시작 방법을 구하였다. 예를 들어 소식(蘇軾, 1035~1101)이 그의 시문에서 말한 “고요하면 모든 움직임을 깨달을 수 있고, 비어 있으면 온갖 경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돈오를 말하는 것이다(Cha, 2013). 그 외, 많은 학식을 가진 유명한 스님들도 역시 대 시인과 철학자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 가도(賈島, 779~843), 혜능(慧能, 638~713) 등이다(Chai, 2016). 원호문(元好問, 1190~1257)이 “시는 선객(禪客)에게 비단 위 꽃이 되고 선(禪)은 시가(詩家)의 옥을 자르는 칼이라네”라고 한 것은 불교가 중국화된 선의(禪義)와 시론으로 문화예술이 새롭게 발전하도록 한 것이다(Park, 2003). 또 한 가지 언급해야 할 만한 사실은 민간에 토대를 둔 소설이 서민 계층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 문화예술 영역 내에서 새로운 꽃을 피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간에서 시작되어, 또다시 민간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소설이 민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였고, 심미교육(審美敎育)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아울러 민족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하였다.

      

      
        5. 당나라 말기·명나라 중기
        대체로 당나라 말기부터 명나라 중기까지 중국 미학의 발전은 분명히 유·도·선 3가의 합류 추세를 나타내었고, 선종의 영향은 부단히 강화되어 유·도 양가의 사상 속에 침투되었다(Lǐzéhǔ et al., 1993). 그 원인은 선종 사상이 유·도 양가에 비해 훨씬 심각하게 심미 특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면으로는 선종 사상이 주관 심령의 능동성을 극도로 강조하여, 중국 후기 봉건 사회 중에서 개체와 사회의 분열이 이러한 일종의 객관적 사회 역사 상황과 사회 심리를 부단히 심화시키는 데 적응하였기 때문이다(Lǐzéhǔ et al., 1993).

        중국 봉건 사회는 차차 후기로 진입하였다. 미학 영역에서 이러한 변화를 대표하는 인물은 두목(杜牧), 사공도, 엄우(嚴羽) 등이다. 두목의 문장은 뜻을 위주로 한다. 그가 강조한 것은 도가 아니고 의이며, 더구나 의가 주가 된다고 하였다(Noh, 2017). 두목에 약간 뒤지는 사공도는 당대의 성세가 돌이킬 수 없이 붕괴되어 가는 역사 시대에 있어서 상술한 미학의 새로운 추향을 크게 발전시켰다(Kim, 1984). 그는 병란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지주 계급의 수많은 지식 분자 또한 부득불 이러저리 도피하는 시대에 처하여 봉건 교조의 선전이나 유가 이상의 실현은 불가능해지고 오로지 현실 생활을 도피하여 이른바 기인, 고인, 유인, 가인 따위의 허황된 미를 환상, 추구, 포착, 감상했던 것이다. 이른바 웅혼, 경건의 미에다 환상적 색채를 입혀서 고난의 시대에 아픈 마음을 달래는 하나의 안위와 자아 만족을 꾀한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선종 철학 중에 이미 분명히 나타났고, 유가 사상의 통일 천하를 타파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학상으로 선명하고 우뚝하게 표현된 것은 사공도에서 비롯된다. 사공도의 미학은 중국 전기의 봉건 사회 미학으로서부터 후기 봉건 사회 미학으로 전환하는 극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 북송 전기 구양수 등을 비롯해서 평담천연(平淡天然)은 시가미(詩歌美)의 극치를 이루었다. 회화상으로는 소연 담박한 뜻과 한화 엄정한 마음의 표현을 추구하였고(Han, 2006), 방원에서 규격을 무시하고 채회에서 정연을 도외시한 일격을 예술 최고의 풍격으로 높이는 등등, 상술한 송대 미학의 기본 특색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없다(Park, 2007). 다른 일면으로 이러한 심미적 취미와 이상은 또 미의 영역을 확대하여 미와 개인의 일상생활을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켜 봉건 제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 심미의 정취와 요구는 비교적 자유로운 발전을 획득하였으며 다소간의 봉건 윤리·도덕의 속박을 벗어나 모종의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6. 근대 시대
        근대에 이르러 서학동점(西學東漸)으로 서양의 미학 사상이 유입되고, 중국의 미학과 미육 모두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시기에는 앞서 언급한 두 번의 충격이 있었다. 그 하나는 유학을 도교로 보완하는 현학사상이 미학과 미육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다. 또 서양의 사유방식으로 유학을 해석하는 이학 사상이 미학과 미육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 또는 중국에 원래 있었던 사상 영역 내에서 말한다면 서학동점의 영향은 서양 자본계급 체제의 충격 아래 진행된 것으로 중국 미학과 미육 사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도록 하였다(Jeon, 2009).

        공자진(龔自珍, 1792~1841), 위원(魏源, 1794~1857) 등은 전통적 경세지학에서 근대 신학문으로 건너가는 교량역할을 하였다. 용굉(容閎, 1828~1912), 강유위(康有爲, 1858`1927), 엄복(嚴復, 1854~1921), 양계초(梁啓超, 1873~1929) 등은 외국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찾았다(Kim, 1999). 이를 통하여 새로운 미학과 미육 사상의 탄생을 알리며, 새로운 미학과 미육 사상의 발전을 위한 지름길을 제시하였다. 왕국유(王國維, 1877~1927)와 채원배(菜元培, 1868~1940)는 칸트 사상의 영향 아래 미학사상을 혁신하고 미육을 실시하는 많은 논자를 써서, 새로운 미학과 미육을 수립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Ji, 2014). 5.4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무산계급 사상을 지닌 지식인들은 마르크스주의의 미학사상을 전파하면서 신문화를 맞이하였다.

        청말 민초 서학의 충격 아래에서 중국의 고대 미학과 미육사상은 봉건사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서양의 자본가계급 미학과 미육 사상을 받아들였다. 나아가 마르크스주의 미학과 미육 사상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했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 미학과 미육 사상 발전의 과정이다(Chin, 2013).

        이러한 발전과정 속에서의 특징과 경험 및 교훈을 분석해서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것은 중국 특색을 구비한 미학과 미육 이론을 조금씩 구축해 나아가는 것이다.

      

    

    

  
    
      Ⅲ. 중국 미학사상과 미육의 시사점 탐색
      중국 미학의 정수와 영혼은 유가·도가·선종·굴원의 전통을 포괄하고 있지만 근본은 유가이고 도가 문화는 유가 문화와 대응해서 서로 보완하며 발전하는 과정을 겪었다.

      중국 미학의 궁극적인 본체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며 이는 인류학의 본체론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중국 미학사상의 철학적 기초는 주체성 실천철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인간은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을 지니는 주체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규정되는 객관적인 인류의 실천을 행하는 주체를 말한다. 주체성 실천철학에서 자연의 인간화의 과정이자 성과인 미는 두 가지 특질을 갖는다. 첫째, 미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둘째, 자유의 형식이라는 자연법칙의 필연에 대한 지배로 얻게 되는 보편적인 형식의 역량이다. 객관적인 행동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법칙을 운영하는 주체의 실천에 의해 도달된 자유형식이 바로 미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미의 정의로서 합목적과 합법칙의 통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축적된 광의의 미는 이성으로부터 감성으로 발전되고 사회에서 개인으로 발전되며 역사에서 심리로 진보되는 구조과정을 가리킨다. 이에 반해 협의의 축적은 심미적인 심리감정의 구조를 가리킨다.

      중국 미학사상과 미육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은 개인적인 보편과정과 자율적인 감성 심리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중국 미학과 미육사상의 발전과정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고대 원시시대에 지닌 신비색체의 심미주의 의식에서부터 유가가 사회의 근본이 된 시기의 심미적 요구에 이르기까지, 신격화에서 사회화의 발전과정 속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도가는 자연을 숭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유가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중시하던 심미의식을 개성을 목적으로 하는 심미의식으로 전환시켰다. 나아가 유가와 도가를 서로 보완하면서 현실주의와 낭만주의를 결합시키고, 중국 고대 미학과 미육은 개인과 사회, 사람과 자연간의 조화(和諧)와 통일이라는 더 높은 경지로 발전시켰다. 이로써 중국의 고대 미학사상과 심미교육이 장점을 갖도록 했다. 유, 도, 불 결합의 전제 하에, 송명이학을 중심으로 심미사상이 이학화(理學化) 되었다(Lim, 2016). 이것은 중국의 고대 미학과 미육이 나아가야 할 최후의 단계이다.

      
        <Tale 1> 
				
        

        
          The development process of aesthetic ideology and beauty education in China
        
        

      

      
        
          
            	period
            	aesthetic ideology
            	Contents of art education
            	aesthetic thinker
          

        
        
          	Spring and Autumn Warring States Period
          	realism, romanticism
          	poetry and music
          	Confucius, Mozi
        

        
          	Wei-Chin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relative independence
          	Literature and Art Theory
          	Caopi, Liuxie, Tao Yuan-ming
        

        
          	North & South Dynasties/Sui and Tang dynasties
          	Zen meaning and Poetics
          	Zen poem
          	Jia dao, Huineng
        

        
          	Late Tang Dynasty Middle Ming Dynasty
          	psychic activity
          	Grand, Pious, Fantasy
          	Dumu, Sikoung-tu, Yan-Yu
        

        
          	Modern age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of Taoist and Confucianist
          	 Statecrafts science
          	Kung Tzu-chen, Kang Yu-Wei, Liang-Qi chao
        

      

      
        
          Source : Researcher writing, 2022.
        

      

      

    

    

  
    
      Ⅳ. 결론 및 제언
      중국은 고대 노예 사회로부터 봉건 사회에 이르기까지 윤리·도덕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세계 각 나라의 민족과 문화 전통 중에서 중화 민족은 윤리·도덕의 역할을 가장 중시한 민족 중의 하나이다. 이 점은 중국 철학과 중국 예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중국 미학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 철학과 예술의 상호 영향, 중국 미학의 특징을 탐색하며 관찰할 수 있다. 그것을 종합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와 선의 통일이다. 중국 예술은 역사적으로 윤리·도덕상의 감화 효과를 중시하는데 미학상으로 말하면 미와 선의 통일 요구로 나타난다. 둘째, 정과 이의 통일이다. 중국 미학은 정감의 표현을 중시함과 동시에 정과 이의 통일을 강조한다. 이것은 물리도 포함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윤리를 말한다. 셋째, 인지와 지각의 통일을 강조한다. 중국 미학에서 예술의 창조와 감상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직관의 주요한 작용에 대해서 주목하였고, 동시에 직관과 인지는 상호 분할이 아니라 통일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넷째, 인간과 자연의 통일이다. 인간과 자연의 문제는 미학과 연계되는 문제이고 중국 철학에서 부단히 토론되는 중대한 문제로서 바로 천인관계를 말한다. 다섯째, 고대 인도주의 정신이 강하다. 심미와 예술은 인간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인간과 자연, 개체와 사회의 화해를 달성하는 하나의 주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여섯째, 심미 경계가 인생의 최고 경계이다. 자연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자연을 초월하는 고도의 자유 경계일 것이며 하나의 심미적 경계인 것이다. 선의 최고 경계에 도달한다는 것은 근본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바로 미의 경계에 도달함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중국 철학에서 추구하는 인생 경계는 심미적 세계이다. 인생의 최고 경계를 심미에 두고 종교의 해탈을 구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현세의 생존을 귀하게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매우 달관적 태도를 취하므로 다른 종교에서와 같이 사후에 대해서 꾸미거나 애탄하는 일이 없고, 사후의 불후를 바라지도 않는 것이 심미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는 중국 미학사상과 미육의 발전과정은 인간중심의 심미적 세계관으로서 현대인의 심미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삶의 지혜로서 계속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광범위한 중국 역사에서의 각 시대별 특징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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